
영국의 EU 탈퇴
– EU는 지속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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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ngen 조약’ : 인간(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 유럽을 다녀온 여행객이라면 '한 국가를 다녀온 것 같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유럽 나라에서 국경을
건널 때 여권이나 보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이게 가능한 것은 검문검색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도록 한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덕
분이다. 조약이 탄생한 것은 딱 30년 전인 1985년 6월14일.

• 유럽경제공동체(EEC)회원국인 프랑스·독일·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 5개국 대표들이 룩셈부르
크의 작은 마을 솅겐 근처 모제르 강에 떠 있던 '프린세스 마리 아스트리드'호 선상에 모였다.

• 이들은 5개국 국경에서의 검문검색과 여권검사 면제에 합의하고 조약문에 서명했다. 이렇게 출발한 솅
겐조약은 세를 불려 현재는 모두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 외국인도 한 국가에서 비자를 받으면 조약국 내에서는 이동이 자유롭다. 

• 솅겐 조약이 유럽 통합의 상징이자 유럽행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자로 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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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난민과 IS : 솅겐 조약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한
파리 테러로 '하나의 유럽' 
건설이 난관에 봉착했다. 

•난민-테러범들이 프랑스-
벨기에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테러를 계획, 실
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약국 간 이동을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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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독일/프랑스의 이민자 할당 기
획

• EU 경제가 불안정하고 실업자의 숫자가 줄
지 않는 상태에서 중동/아프리카 난민들, 밀
입국자들이 매년 수십만 명이 EU로 유입

• 유럽 전역에서 인종주의 정치 세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독일/프랑스에서 시리아 난민들 유입에 반
대하는 대규모 시위 - 네오나치/민족전선

• ‘복지국가를 오직 스웨덴인에게만’을 주장하
는 ‘스웨덴인 민주당’이 여론조사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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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각국의 경제력과 경
제 규모를 기준으로 난민
을 할당 수용하자

•큰 경제 규모와 경제력을
가진 독일과 프랑스가 가
장 큰 할당

•영국: 캐머런 수상의 반
24

영국 보수당 내 EU 탈퇴파의 주장/생각

• 온간 노동규제, 금융규제, 복지의무 규제 등을 강요하는 독일/프랑스(유럽대륙)

• EU 탈퇴로 탈규제-(신)자유주의 이념의 극대화

• EU를 이끄는 이념/가치관은 (신)자유주의인가? 

• 독일 기민당/사민당 + 프랑스 공화파/사회당 : Social liberal + 질서 자유주의

• 노동규제, 금융규제, 복지국가 등이 있는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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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IS)가 최근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리아 난민 꼬마 쿠르디를
선전 포스터에 이용.

'다룰 이슬람(이슬람 지역)을 도망칠 때 닥칠 위험'이라는 제목과 함께 실렸으며, 
"IS를 피해 떠나는 무슬림들은 알라신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며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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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 주요 사건 연표

ㆍ1951년 : 서유럽 6개국,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
ㆍ1958년 : 로마조약, 유럽경제공동체(EEC) 출범
ㆍ1993년 :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연합(EU) 설립

ㆍ2004년 : 동유럽 10개국 대거 가입(EU 빅뱅)

ㆍ2005년 : EU 통합헌법, 프랑스ㆍ네덜란드 등 부결로 무산

ㆍ2007년 : EU 회원국 정상들, 리스본조약 채택
ㆍ2008년 : 아일랜드 리스본조약 국민투표 부결
ㆍ2009년 : 아일랜드(10월) 국민투표로 리스본조약 가결, 폴란드
(10월)ㆍ체코(11월) 비준으로 EU 회원국 전원 비준

ㆍ2009년 12월 1일 : 리스본조약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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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11451
001&code=970205

• 이민자 문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 최근 5년새 인도 출신은 10% 정도 증가했지만 폴란드 출신은 50% 이상 급증

• 폴란드가 EU에 가입한 2004년 이후 11년 만

• EU탈퇴를 주장하는 영국독립당(UKIP)이 ‘무슬림 테러범’을 비난하지만 실상 영
국 내 외국인 이주민 대부분은 동유럽, 아일랜드, 인도·파키스탄 출신

• 영국 2000-2015년간 매년 EU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

• EU 평균보다 낮은 임금 상승률 : 원인은? 

•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중국/폴란드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의 자유무역 확
대로 값싼 물품이 대거 유입됐고, 국경 간 노동력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선진국
중하층의 소득 증가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4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11451001&code=970205


• 폴란드인들이 영국에서 주로 하는 일은 건설, 세차, 식당·가게 점원, 배관공 같
은 직종이다. 

• 변기나 배수구가 막히면 이전에는 몇주씩 기다려야 했으나 폴란드 배관공들은
밤중에도 달려와 해결해준다.

• 폴란드인들은 저임금에 성실하고 학력까지 높아 영국 사회에 빨리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서비스산업 문화를 바꿔놨다. 

• 일례로 영국인이 운영하는 세차장은 운전자가 스스로 기계를 사용해 세차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폴란드인들은 손세차로 바꾸었다. 한꺼번에 서너 명이
붙어 실내까지 순식간에 세차를 해 주고도 요금은 매우 싸다. 

• 한인 교민들은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 런던에서 유일하게 한국보다 싼 서비
스 요금은 세차뿐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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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의사를 방문하려면 보통 2주는 기다려야 했다. 진료도 아침 늦게 시
작해 오후 4시면 마쳤다. 

• 폴란드 의사들은 아침과 늦은 오후는 물론 토요일에도 진료를 해 대기 시간이
현격히 줄었다. 

• 캐머런 정부는 이를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고 있다.

• 폴란드인들은 소비자+고용주의 환영
• 영국 저소득 노동자들과는 마찰  일자리를 나눠갖는 제로섬 게임

• 복지국가 사회보장 비용도 불만
• EU 국민은 영국에서 석달만 일하면 영국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이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로부터 자녀보조금, 노동보조
금, 집세 보조금 등도 받는데, 많을 경우 가구당 월 3500파운드(약 600만원)에
달한다. 

• 영국인들은 폴란드인들이 일자리도 빼앗고 복지+세금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한
다. 

•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들 덕에 소비가 늘고 주택경기가 살아나 영국 경제
가 다시 일어서는 원동력이 됐는데 지금은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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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인들이 대거 들어온 뒤 반발이 일자 영
국 정부는 루마니아·불가리아가 2007년 EU에
가입한 뒤 영국에 들어올 수 있는 시한을 억지
로 늦췄다. 

• 루마니아, 불가리아인들의 영국 내 취업을 7년
간 제한했다가 2014년 1월에야 풀어줬다. 

• 하지만 루마니아인은 2년여 만에 영국 내 5위
의 이민자 공동체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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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민 정서에 기름을 부은 것은 터키. 

• 터키는 오래 전부터 EU 가입을 원해 왔지만 이슬람국가인 까닭에 반감을 가진
회원국들이 많다. 

• 최근 시리아 난민사태로 EU가 터키의 도움을 받으면서 터키가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 터키가 회원국이 되면 폴란드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들어올 것
이고 이질적인 종교와 문화로 인해 더 많은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
졌다. 

• 캐머런 총리가 6/20일 “30년 내에 터키가 EU에 가입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반대 정서를 의식

•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114
51001&code=970205#csidx0472dfeab47f462900cec45ef512d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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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빈: 문제는 이민이 아니라 긴축=반복지=반노동

• http://www.sedaily.com/NewsView/1KXNX8NL8F

• 코빈 당수의 BBC 인터뷰

•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려면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경제 규모가 균형을 이뤄야”

• EU가 강요하는 긴축정책은 “남유럽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고의적으로 낮추는 정책”

• “이 경우 사람들은 자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 “영국 보수당의 케머런 수상 + 오스번 재무장관이 지난 6년간 추진한 긴축정책이 서민들
의 분노를 유발”

•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EU와 연결돼 있다”며 “나는 종말론자는 아니지만 지금 영국인
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분담금이 적어져 경제가 발전한다’는 Brexit 측의 주장에 대해서
도 “영국이 EU를 떠난다고 해도 집값, 일자리, 사회 복지 문제에 대한 얘기는 똑같이 나
오게 돼 있다”며 “(브렉시트 투표가 있는) 목요일이나 다음 날인 금요일이나 별 상관이
없다”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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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핵심은 유럽 통화 통합에 관한
일정과 유로존 가입 요건(환율안정성, 재정적자, 물가상승률 등), 유럽중앙
은행(ECB) 설립, 서유럽연맹(WEU) 주축의 군사정책 수행, 유럽의회에 EC 
조약 개정 승인권 부여, 유럽 시민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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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ㆍ유로존ㆍ솅겐조약 탈퇴 관련 법적 장치 마련 촉구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2/03/0320000000AKR201302030170000
09.HTML

• 뤼테 네덜란드 총리가 유럽연합(EU) 법규에 EU나 유로존 탈퇴와 관련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 뤼테 총리는 유로존 등 EU 주요 기구 관련 조약들엔 회원국의 탈퇴와 관련된 조항들이 아예
없거나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 솅겐 조약이나 마스트리히트조약, 리스본조약 등 EU의 주요 조약들을 추후 개정할 때 탈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뤼테 총리는 강조했다.

• 뤼테 총리는 앞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도 원하는 회원국이
유로존을 떠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EU의 정책들 가운데 특정 분야의 정책 관할권이
개별 회원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EU 전문 매체 '유로폴리틱스'는 전했다.

• 그는 이 연설에서 "현재의 EU는 록밴드 이글스의 노래 '호텔 캘리포니아' 가사처럼 "언제든
원하면 체크 아웃은 할 수 있지만 결코 떠날 수는 없는 상태"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법규상의 관점에서만 보면 한 번 가입하면 탈퇴할 수 없고 EU 등의 기구에 한 번 넘어간 정책
관할권이 회원국에 반환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 뤼테 총리의 발언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EU의 미래와 관련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 유로존 국가들 내에선 그리스 등 이른바 `국가채무 불량 회원국들'을 유로존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 또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유럽 내의 부자 나라들은 동구권 등 가난한 회원국 주민들의 대량
유입과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솅겐 조약을 개정하거나 일부 국가를 퇴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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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8371
• 임운택 교수 칼럼

• 범유럽 차원의 '사회적 유럽' 프로젝트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
• 중산층 이하의 다수 노동자가 브렉시트에 찬성한 이유는? 

• “정치적 유럽 통합 프로젝트는 1970년대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단일 시장 통합' 프로
젝트로 둔갑되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화려하게 재등장하였다. 이러한 시장 통합
의 주역은 금융 자본이었다. 이미 1980년대 영미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시대가 만개하면서
그 유명한 '체키니 보고서'가 강조하였듯 유럽의 금융 자본은 유럽 단일 시장이라는 보고(寶庫)
를 놓칠 수가 없었다.”

• 총성 없는 시장 전쟁을 이끌어가는 주력 부대는 유럽중앙은행과 각국의 중앙은행이었다. 시장
의 행위자들이 흔히 그러하듯 이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내세워 탈정치성을 강조하면서 개
별 국가의 재정 자율성을 현저하게 제약하였다.

• 재정 적자를 GDP 3% 이하로 유지해야만 하는 유로존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사례
에서 보듯 경제 주권을 침탈당하기에 이르렀다. 

• 피에르 부르디외와 같은 진보적 지식인이 유럽중앙은행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
스 티트마이어 전 독일중앙은행 총재를 신자유주의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것은 이러한 배경



• 유럽의 시장화 모델이 역설적으로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정당을 비롯한 진
보 정당과 거대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다는 아이러니

• 사민당, 녹색당 그리고 유럽의 거대 노조는 더 적극적으로 유럽이라는 사회적
공간으로 뛰쳐나가 '사회적 유럽'을 건설하려는 전략 (하버마스, 발비바르)

• '제3의 길'을 주창하였던 유럽의 현대화된 신 사회민주주의자

• 2007년에 공식 합의된 리스본 조약을 통해 유럽시장의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금융시장화를 전면화하는데 일조

• 반이민 전선에 앞장선 사람은 '프레카리아트(불안정 노동자)

• 금융 시장화의 희생자, 거대 노조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은 포퓰리즘 극우 정당이나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 급진적이나 조직화된 노조의 기반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정당



• 브렉시트는 자본주의 위기관리에 일정한 성
과를 내고 자본주의가 민주적 얼굴을 지니게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던 (넓은 의미에
서) 서유럽 사민주의와 조직화한 노동 운동
의 잠정적 패배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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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유럽 경제 질서의 붕괴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자본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오는 데 일정한 학습 능력을 획득하였
기 때문이다(물론 항상 성공적이진 않다!). 

• 브렉시트의 진정한 위험은 사민당, 녹색당 등의 중도 좌파
가 주도한 국제 연대의 실험으로서 사회적 유럽 프로젝트
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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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더 급진적인 좌파의 브렉시트 찬성 의견도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본은 이미 유럽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민주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 2016년 6월 4일자 <가디언>에 기고한 그리스 전 재무부 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의 영국의 EU탈퇴 반대 의견은 바로 그러한 딜레마를 반영
하고 있다. 



• https://yanisvaroufakis.eu/2016/02/28/is-greece-not-another-compelling-reason-to-vote-
for-brexit-on-23rd-june/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apr/07/brexit-would-be-the-worst-of-all-worlds-
says-varoufakis

• http://greece.greekreporter.com/2016/05/29/yanis-varoufakis-joins-remain-campaign-
against-brexit-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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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방공화국 : European Dream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 반파쇼운동

• 평화로운 유럽  유럽연방공화국

• 하버마스의 꿈(칸트) : 유럽헌법 = 민주주의 헌법

• W. Streeck의 비판 : <민주적 자본주의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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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6/0200000000AKR201507060663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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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그리스의 긴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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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8월: 그리스 vs 독일

•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나라들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안을 최종 승인

• 유로존 국가들이 2015년 7월 말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 그리스에 3년간 860억 유로(112조)의 구제금융 지원 방안 : 3차 구제금융

• 1백억 유로이 그리스 은행들의 자본 확충에 즉시 투입
• 우리나라 1998년 초반 부실은행에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 투입

• 한국은 한국 돈을 투입
• 그리스는 자국 화폐인 드라크마가 없으니, 유로화를 투입
•

• 그리스는 자국 중앙은행이 없고, 자국 화폐가 없다

•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다

• 유로화를 사용하는 치명적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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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기민당의 고압적 태도

• 독일 쇼이블레 장관 :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축출하자

• “독일인이 낸 세금으로 왜 게으른 그리스 인
들을 먹여살리냐?”

• 독일 의회가 간신히 그리스 구제금융안을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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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조만간 4차 구제금융 or EU/Eurozone 탈퇴가 예고?

 860억 유로의 구제금융으로 그리스는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IMF
에 진 채무를 갚는다

• 860억 유로의 돈은 그리스의 실물 경제에 주입되는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등 채권국들에 빚 갚는데 대부분 쓰인다

• 그리스인들의 소득/소비, 투자에 쓸 돈은 별로 없다  투자/소비 저하  경기
하강  구제금융

 국가 자산 사영화와 헐값 매각
• 독일은 그리스의 항구와 공항, 도로 등 인프라를 해외/독일에 매각하라고 요구

하여 관철; 독일 회사들이 그리스의 기간 인프라를 사용화 구입하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 사유화/매각된 항구와 도로 등의 사용료 증가  공공요금 인상  그리스 인
들의 소득 저하  구제금융

• 더 가난해질 그리스인들에게 빚 갚을 여력은 더욱 줄어든다

•  향후 2년 뒤에는 제4차 구제금융 or 유로존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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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의 비판

• 민주주의와 평화, 우애
의 정신으로 출범한 유
럽공동체

• EU는 권위주의와 증
오, 비이성이 난무하는
대결의 장

• 독일은 그 변화에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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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 vs Streeck

• 하버마스는 통합유럽을 향한 유럽인들의 정신적 지향성을 만든 장본인 중의
하나

• 2000년대 초에 유럽헌법 창조 : 그 헌법은 민주주의와 인권, 계몽주의와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의 훌륭한 전통을 구현해야 한다고 역설

• 통합유럽이 출범하게 되면 유럽에서 전쟁과 대결의 시대가 사라지고, 유럽의
각국이 서로 소통하는 이성에 기초하는 민주주의적 헌정 체제가 만개할 것이
라고 기대

• W. Streeck 소장이 “하버마스가 신봉했던 유럽연방이 결국 유럽 대륙의 위기
의 뿌리가 됐다”고 힐난

• 순신한 철학자들이 유럽인들에게 ‘유럽통합이 되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이라
고 설파하고 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통합 유럽을 밀어준 거였는데,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은 그 반대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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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의 독일 비판

• 독일 정부의 행동은 민주주의와 소통적 이성, 계몽주의를 파괴

• "독일 정부가 독일이 [제2차 대전 이후] 반세기 동안 쌓아온 정치적 자산을 하룻밤 새 탕
진”

• ‘독일 최고의 수출품은 메르세데스-벤츠도 폴크스바겐도 아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하다"는 독일 헌법 제1조: 민주적 헌법 정신이 2차 대전 이후 독일을 만들었고, 그
런 독일의 헌법 정신이 통합 유럽의 헌법 정신인데, 현재 독일 정부의 태도는 인간의 존
엄성과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1945년 나치 패망 이후 독일이 그리스와 스페인, 이태리 같은 나라에서 그리고 프랑스
일부에서 독일이 이토록 미움을 받았던 적은 없다. 유로존을 공고히 만들겠다고 하는 독
일 정부의 노력이 거꾸로 공동체 그 자체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 인간이 아니라 돈, 사해 동포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로 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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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쇼이블레 : 잔인한 구조개혁/구조개혁

• 메르켈 총리를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한니
발에 빗대 : 독일이 EU를 먹어 치우는 만평

•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을 그리스를 참수하는 IS 대원으로 묘사
하는 그림

• 그리스 협상과정에 나타난 독일 정치인들과 독일 정부의 이미지: 
“유럽인들 사이에 사라져가고 있던 과거 독일인들의 추악하고
무정하고 인색한 이미지를 되살렸다”

• 유럽인들, 특히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독일은 폭력적이고 파괴적
인 나라로 인식

• 하바마스: 메르켈과 쇼이블레가 독일인들의 무덤을 파고 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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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 베르사이/바이마르  전쟁/히틀러

• 프랑스의 <르 피가로>:  ‘독일이 구제금융의 댓가로 그
리스에 요구한 구조개혁은 “과거 같았으면 전쟁을 불렀
을 정도”

• 독일의 <슈피겔> : 독일 정부가 주도한 그리스 협상안은
“잔인함의 카탈로그”

• 피케티의 비판 : “베르사이 조약 VS 마샬 플랜” (나치 독
일의 성장)

• 케인스(레닌)의 베르사이 조약 비판 (1920년): 나치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EU-Eurozone

• 2015년 1월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가 집권하자 당시 융커 유럽집행위회 위원장은 “유럽조약
앞에서는 민주적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발언

• 유럽조약과 유럽집행위원회로 대표되는 현재의 유럽연합이 더 이상 민주주의적인 헌법
체제가 아니라는 하버마스의 비판이 현실을 제대로 표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민주주의의 부흥인 통합유럽의 꿈이 거꾸로 현대판 케사르 체제로; 
• 민주공화국  로마 황제국
• 그 핵심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 정부
• 독일 등 유로존 국가수반들이 자신들의 압도적인 경제적 우월성을 무기로 그리스에게 경

제주권 포기 조약을 강요; 그들 역시 앞으로 그리스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 쇠약해진 그리스는 Eurozone 강대국들에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에 서명

• 유럽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채권자 권리와 경제적 패권에 굴복했다는 명백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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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으로 분열된 Eurozone

• 2015년 6월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는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말
투로 국민투표 실시를 발표

• “유로그룹의 긴축 제안은 그리스 민주주의에 가해진 최후통첩이
나 다름없다”

• 그들은 “한 나라의 민족을 모욕했다”

• 그리스 국민들은 시리자 정부를 지지
• 독일 국민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독일 정부를 지지

• 통합 유럽 한 가족이 서로 편 갈라 싸우는 격

• 스페인 포데모스: “우리는 독일의 식민지가 되기 싫다”
• “독일은 EU의 파트너 국가 국민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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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VS 미합중국 : 민주주의 공화국은 가능한가?

EU + Eurozone은 지속 가능한가?

•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파산과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 그리스 국가의 파산과 EU/Eurozone의 재정지원

• 역사도, 정치문화도, 생활수준도, 친구도, 언어도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
을 묶은 유럽연합은 연방공화국처럼 행동할 수 있나?

• 역사와 문화, 생활수준이 전혀 다른 독일인들이 과연 그리스인들을 한
식구(하나의 가족: people’s home)처럼 살갑게 대해줄 수 있는가?

• 그리스 구제금융을 놓고 독일인들은 “게으른 그리스인들이 내가 낸 세
금으로 호의호식한다”고 느끼고 있고,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냉혹한
수전노인 독일인들이 내게 궁핍을 강요한다”고 느낀다. 서로 대화와 소
통이 안되고 증오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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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통합  재정통합?

• 하버마스 = 소로스 = P. 크루그먼 = M. Feldstein = 스티글리츠

• 유럽연합 그 자체가 잘못된 프로젝트는 아니다. 문제는 한쪽 다리가 없는 절름
발이로 출발한 유로화; 유로화의 제도적 불안정성이다. 유럽 연방은행만 있고
연방재무무도 연방 국세청도 없다. 유로화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바탕이 없다

• 단일 통화(통화통합)에서 재정통합(조세권 + 예산권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 유럽연방 재무부와 국세청을 설립해야; 유럽연방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5%)를

신설해야

• 정치적으로도 연방국으로 재편되어야: 인권과 민주주의, 이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 헌정 체제가 통합 유럽에서 일관되게 관철되려면 지금처럼 어
정쩡한 상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유럽연방, 유럽합중국으로 나아가야

•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101



2~3 개의 EU/Euro로 분리?

• 생활/소득 수준의 차이 = 생산성의 차이

• 서유럽 VS 동유럽;  PIIG VS Core 유럽

• FTA 비판 : 미국/유럽과 한국의 생산성 격차

• 최적 통화 이론

• 금본위제로 인한 세계대공황(1930년대)


